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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형 e-모빌리티의 확산과 함께 물류·농업·도심 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삼륜형 CAV(Custom 

Application Vehicle)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중심 체계는 이러한 신유형 

이동수단의 구조적·기능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제도적 공백과 산업화 제약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삼륜형 CAV는 차량 구조, 주행 안정성, 배터리 및 전장 시스템 구성 등에서 기존 차종과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

며, 차종 간 공용 플랫폼(배터리·전장 시스템) 적용 확대에 따라 새로운 안전성 검증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고려할 때, 국가 간 상이한 안전기준 및 인증체계는 산업 확산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기반으로 추진 중인 삼륜형 CAV 실증사업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증 체계 구축과 

산업화 전략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특구사업의 추진 배경과 구조를 통해 기존 안전기준 체계의 한계

를 진단하고, 실증 기반의 정책·기술 통합 접근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기술 세션에서는 차량 구조 및 주행 안정성, 배

터리 및 전장 시스템, 공용 플랫폼 적용에 따른 통합 안전성 확보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제도·정책 세션에서는 현행 

안전기준의 적용 한계를 분석하고, 위험 특성 기반의 기능 중심 안전기준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과 함께 해외 사례를 

고려한 기준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패널 토론을 통해 삼륜형 CAV의 구조·전장 안전성 확보 이슈, 배터리 공용화에 따른 안전 책임 주체, 글로벌 

표준 선점 전략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심층 논의를 수행하고, 향후 소형 e-모빌리티 안전기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적·산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① 글로벌 혁신특구 기반 삼륜형 CAV 안전성 검증 및 사업화 전략

- 글로벌 혁신특구 전체 그림

- 문제 정의 및 방향 제시

- 시장, 수출, 사업화 관점

② (기술) 삼륜형 CAV의 구조·전장 통합 안전성 확보 방안

- 차량 구조/주행 안전성

- 배터리 및 전장 시스템 안전성

- 공용 플랫폼 (배터리/전장 공유 이슈)

- 차종 간 성능 차이 대응

③ (제도/정책) 전동 삼륜형 CAV 안전기준의 적용 한계와 개선 방향

- 기존 안전기준과의 정합성 검토

- 위험 특성 기반 안전기준 보완 필요성

- 해외 사례 및 기준 조화

- 삼륜형 CAV 안전기준 제안

④ (패널 토론) 

- 삼륜형 CAV의 구조·전장 안전성 확보 이슈

- 배터리 공용화의 안전 책임 주체

- 글로벌 표준 선점 가능성


